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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사회적경제인 6,003명이 더불어민주

당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27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사회적경제인 6,003명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최혁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6

월 3일 선거를 앞두고 6003명의 사회적경제인이 지지를 모아주셨다”며 “선거

운동 기간에 전국 각지 사회적경제인들의 자발적 지지 선언을 총괄하는 자리”

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사회혁신포럼 대표인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는 얼굴을 가진 경제, 연대와 협력의 경제,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경제”라고 강조했다. 

전국 사회적경제인을 대표해 지지 발언에 나선 청년 사회적기업가 신윤예 공공

공간 대표는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는 단순한 이익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공생

의 철학”이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해 “사회적경제를 단순한 지원이 아닌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로 이해하며, 공생과 상생을 정책 철학의 중심에 두는 정치인”

이라고 했다. 

이어 신 대표는 “공생과 상생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지속가능하고 따

뜻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지지선언을 마쳤다.

복기왕 위원장은 감사 인사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힘들어했던 사회적 

사회적경제인 6,003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 6월 3일 대선 앞두고 6,003명의 전국 사회적경제인 뜻 모아

- “李 후보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의 핵심 가치로 이해하는 정치인… 전국 사

회적경제인의 마음을 담아 李 후보를 사회적경제 대통령으로 지지·임명”

- 김영배“연대와 협력의 경제,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회적경제로 나아

가자”

- 복기왕“좁은 기회의 문 통과 위해 경쟁하는 사회 아닌 … 기회의 문 넓혀

친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세상 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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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가 새롭게 발돋움하는 날이기를 기대한다”고 응답했고,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인용해 “좁은 기회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친구와 경쟁하고 밀어내는 기

술을 가르치는 사회가 아니라, 기회의 문을 넓혀서 사랑하는 친구와 손잡고 당당

하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사회적금융·도시재

생·사회주택·소셜벤처 등 10여 곳의 부문별 간담회에 참여하고, 충청·경기·

서울·경남·대구 등 5개 지역 순회 간담회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고 밝혔다.  <끝>



- 3 -

□ 사진(2매)


